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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소아과, 50년 전에는□

대한 소아과학회의 학술지인 “Korean Journal of Pediatrics"

(구 : 소아과)가 발간된지 50주년이 되었다.

소아신장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부끄럽게도 1권 1호의 1쪽

에서 시작되는 종설“소아 급성 신염”을 처음 읽게되었다. 종설

을 쓰신 고 김영택 교수님은 수련의때부터 학회에서 자주 뵈었

으며 인품이 훌륭하신 교수님으로 많은 후학들의 존경을 받으셨

던 분이시다.

본 논문을 대하니 50년의 세월이 많은 변모를 보여주어 감개

무량하다.

가능하면 많은 한자어로 내용을 전하려 했던 문장과 그간에

달라진 맞춤법 및 단어들로 50년이면 이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

게 하는 구나 하는 어림을 하게 된다.

“소아 급성 신염”에 관한 50년전 종설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

하고자 한다.

제목인 “소아 급성 신염”은 소아 연령에서 발생하는 급성 사

구체신염을 의미하는 것 같다.

봄과 초겨울의 계절별 발생빈도가 높아 유행성 신염이라는 명

칭을 사용하고 또 한냉스트레스 영향이 신염발생을 조장한다고

한 것은 흥미롭다. 이는 용연구균 감염후 급성 사구체신염의 계

절성 발생을 의미하는 것 같다.

균 감염으로 사구체신염을 일으키는 기전은 불분명하다고 했

으며 알레르기성, 선천성 소인, 호르몬 분비 상태 이상 등으로

설명하고 있다. 증상과 예후에 대하여는 용연구균감염후 급성 사

구체신염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. 급성 사구체신염은 수

주내에 사망하거나 회복되는 사구체신염이며 원인은 많으나 감

염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치료에서는 만성 사구체신

염의 급성 악화인 급성 신염증후군과 구별이 되어 있지 않은 것

같다.

50년전의 설명들이 지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어

1970년대 이후 신장학 분야의 발전을 재확인 해주는 것 같다.

<김영택 :소아 급성 신염. 소아과 1958;1:1-11>를 읽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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